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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영만의 대표작 중 하나인 생명공간 14 .

고영만 화백.

주민등록상엔 1940년생으로 올라있지

만 실제 그는 1936년 제주시에서 태

어났다.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전쟁고

아로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마

쳤다. 초등 교사로 14년을 근무했고

중등교사 자격시험을 치러 1974년부

터 2000년까지 미술교사로 재직했다.

화가 고영만. 그는 오로지 독학으

로 미술 공부를 하며 스스로 화풍을

개척했다. 아카데미 교육에서 볼 수

없는 창의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

었던 이유다. 그래서 그의 스승을

제주 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. 제주

의 전통 민구류, 사라져가는 초가와

마을, 어머니, 자연과 생태 파괴, 생

명 공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화폭에

붙들어왔다. 교직에서 명예퇴임한 뒤

에는 제주신화가 그의 그림 주제가

되었다. 읽는 신화에서 보는 신화로

제주 신들의 모습을 불러냈다.

제주미술협회(회장 강민석)가 제

주문화예술재단의 원로예술인지원

사업으로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

담아낸 화집을 묶어냈다. 그의 호를

딴 나현(羅玄)고영만- 생명, 자연

사랑 이란 이름을 단 화집은 김유정

미술평론가가 책임연구원을 맡아

총평, 평론 회고의 글, 작품 도판,

보도자료 사진, 논고, 연보 등 250

여쪽 분량으로 제작됐다. 김원민 김

유정의 평론에 더해진 김택화 부현

일 김원구 홍진숙 등 제주 작가와

동생인 화가 고재만이 쓴 회고의 글

은 그의 인간적 면모까지 살필 수

있도록 이끈다.

화집에 실린 도판은 1960년대 이

후 최근까지 제작된 유화 295점 등

327점에 달한다. 김유정 평론가는

총평에서 고영만 화가를 홀로 핀

갯쑥부쟁이 에 비유했다. 바닷가의

혹독한 환경을 견디고 8~11월 보랏

빛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의 생태가

인생의 찬 바람을 견디며 우뚝 선

작가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다.

김유정 평론가는 수록된 도판을

중심으로 고영만 화가의 작품 세계

를 4기로 구분했다. 초등교사 시절이

던 1기, 중등 미술교사가 된 1970~

80년대(2기)를 지나 80년대 말

(3기)에 질적 변화가 생긴다. 이 시

기 작가는 생태계 파괴를 그림에 담

아냈고 다 쓰고 난 물감튜브 등에 유

채물감을 혼색해 넣고 니들펜 꼭지

를 장착해 손가락 힘으로 짜내면서

표현하는 독창적인 침선(針線) 기법

을 선보인다. 다시 붓 작업으로 회귀

한 뒤에는 암울한 제주 환경을 고발

하는 작품을 펼친다. 2000년대

(4기)에 이르면 생명 공간, 어머니,

제주도의 신들이 주로 등장한다.

고 작가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

서 이제까지 그림을 그려오면서 보

람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작가의 표

현방식을 피하려고 침선기법을 개발

해 침선유채화를 그려서 몇 작품을

남겼다는 것이고 나이프 터치 기법

을 병용해 남다른 표현을 시도했다

는 점 이라며 내 작품에 내재한 의

미는 환경정화를 기원하는 마음을

담은 생명, 자연 사랑 이라고 할 수

있다 고 덧붙였다. 진선희기자

작고 작가인 양창보 문기선, 현존 작

가인 부현일 고영만. 제주문화예술

재단 아카이브 지원 사업을 통해 화

집을 엮은 제주 미술인들이다. 3일

제주미술협회 주관으로 예술공간 이

아에서 열린 원로예술인 고영만 화

집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들 사

업의 과제가 잇따라 제기됐다.

한라일보 지면을 통해 제주도립미

술관에 가칭 제주미술사정립 소위

원회 설치 필요성을 밝혔던 김유정

평론가는 미술자료연구센터 가 조

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. 그는

도립미술관에 제주 미술인 자료 수

집, 소장, 연구를 위한 조직이 있어

야 한다 며 전담 인력을 확보해 아

카이브 구축 사업에 나서야 할 것 이

라고 주문했다. 그는 지원 예산이 전

년에 비해 감액된 점을 들며 제주

미술의 위상에 비해 제주 작가들을

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는 아

쉬움도 덧붙였다.

제주미술협회장인 강민석 제주대

교수는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공모

방식이라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미술

사 정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

다 며 사업 방향 재고를 요청했다. 강

교수는 특히 도립미술관, 공공수장고

등 전문기관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

맞춰 역할을 세분화하고 연구 기능을

확대해야 할 것 이라며 미술품만이

아니라 각종 기록, 메모 수집 등 더

늦기전에 제주 미술사 자료 유실을

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. 진선희기자

문화가 쪽지

서경희 작가가 제주 현인갤러리 초대

로 바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.

서경희 작가의 화면 안에는 화려한

산호초들이 군락을 이루며 춤을 춘다.

자연에 대한 관조를 넘어 우리와 함

께 숨쉬는 역동적인 바다를 그려냈다.

이달 7일까지. 문의 064)747-1500.

제주 마주보기동화그림회(회장 손지

혜)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꿈꾸

는 그림동화 원화전을 열고 있다.

이달 8일까지 계속되는 전시에는 김

혜숙, 우지영, 손지혜 회원이 글을 쓰

고 그림을 그린 동화와 김명랑, 김우

주 회원이 동시 등을 읽고 그림을 그

린 40여점을 선보인다.

제주기독사진가협회(회장 문창규)

제9회 회원전 종소리 가 이달 5일

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.

지도위원 김남규 사진가와 고봉춘

회원 등 15명이 지나온 시간 속에 자

리했던 아름다운 순간 등을 포착해

냈다. 문의 010-4696-0465.

본태박물관(관장 김선희)은 개관 7

주년을 맞아 이달 6일 빛의 마술

사 로 불리는 제임스 터렐 전시관을

개관한다.

1943년 미국에서 태어난 제임스

터렐은 1960년대 발생한 빛과 공간

미술운동(Light and Space

movement) 의 선두 작가다. 인지

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작품을 통해

시각 자극을 박탈했을 때 환각을 보

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 용어인 간츠

펠트(Ganzfeld) 효과를 경험하도

록 유도하며 관람자의 감각과 현실

감을 의심하도록 이끈다.

제주에는 초기 작업인 오르카, 블

루(Orca, Blue) 가 설치된다. 터렐

이 빛의 발견을 탐구하기 시작했을

때 나온 프로젝션 시리즈 중 하나다.

통제된 두개의 빛을 공간의 반대쪽에

비춰 만들어지는 프로젝션 작품은 빛

이 공간을 점유하는 설치물이다. 밖

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

작가의 생각과 예술적 경험이 만나며

공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

을 부여한다.

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

오후 6시까지. 문의 064)792-8108.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
